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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대한 쓰나미를 발생시킨 2004 수마트라 지진의 source modeling에 대하여 다양한 

방법들을 사용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. 하지만 제각기 다른 자료들과 쓰나미 모델

들을 사용함으로써 그 결과를 비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. 여기에서는 다섯 개의 각

기 다른 source model들을 GEOWAVE를 이용하여 쓰나미의 생성에서부터 전파, 범람까

지 재현하여 실제 관측자료와 비교해보고자 한다. 선택된 다섯 개의 source model들은 

모두 지진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긴 시간 후에 발표되어 자료의 안정성이 높고 비슷한 

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slip의 분포가 매우 다르며 각각 다른 파열속도를 가진다

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.  

위성 관측 자료와 각각의 modeling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geodetic and/or seismic 

data를 이용하여 역산한 source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공

간적인 slip의 분포와 깊이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또한 source

에서 설정된 파열 속도의 차이에 따라 쓰나미의 도달 시간에 차이가 생김은 물론 진폭도 

과소평가 되며 특히 해안가 지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Seismic 

moment가 작게 평가된 source model의 경우 쓰나미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도 제한을 받

게 된다.  

관측 자료와 잘 맞지 않은 source model들은 frequency dispersion을 고려하지 않은 

점, 비선형적인 자료들을 선형모델로 역산한 점, 자료의 수와 질이 좋지 않은 점, Seismic 

moment를 작게 계산한 점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.  


